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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arital relationships,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on the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For 

this purpose, we creat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examined the goodness 

of fit of the model using the RMSEA, SRMR, TLI, and CFI. The participants 

were 986 4-year-old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taken from the 5th year of 

the Korea Children's Pane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 

negative marital relationship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directly. And a negative marital relationship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through the 

parenting behavior. Second, parenting stres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directly. And parenting stress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through the 

parenting behavior. These findings imply that both improving marital relationships 

and regulating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need to be 

emphasized when design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aimed at 

improving the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key words marital relationship, parenting stres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Ⅰ. 서 론

유아기는 넓어진 인적 관계의 폭 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 시 갈등과 문제행동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다(Lutz, Fantuzzo, & McDermott, 2002). 행동문제는 사회적 기대와 규범에

서 벗어난 행동을 나타내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데(정문자, 김문정, 2004; Achenbach, 1991; Mash & Dozois, 1996), 불안, 우울, 위축 등의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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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문제와 공격성, 과잉행동 등의 외현화 행동문제로 구분된다(Achenbach, 1991; Achenbach & 

Rescorla, 2000). 유아기에 사회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행동문제로 발전하게 되

면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동기 및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mond, Ormel, Veenstra, & Oldehikel, 2007; Mazza et al., 2008). 이에 행동문제를 보다 근원적으

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어린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에 대해 송진숙(2003)과 조미영, 정미경, 그리고  

김영희(2010)는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고, 여러 선행연

구들(권정윤, 안혜준, 송승민, 권희경, 2013; 김경중, 이찬숙, 조은주, 2008; Campbell, 2000)에서 

생물학적 변인에 해당하는 기질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환경 등 환경적 맥락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부모-자녀간의 관계나 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족 요인들은 아동의 행동문

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고(Cummings & Davies, 2002; Cummings, Davies, & Campbell, 

2000), 유아의 주된 양육자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는 유아의 행동문제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다(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장미연, 최미경, 

2015). 

유아의 행동문제 중 불안/우울은 상당수의 유아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주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또한 공격행동은 다른 심리적 특성

보다 발달단계에서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고(Broidy et al., 2003), 가족 환경이 유아의 공격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장미연, 최미경,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우울, 공격행

동을 중심으로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환경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유아 문제행동 예방

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들 변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임정하, 윤정진, 2010; Davies & Cummings, 1994; Holtzworth-Munroe, 

Rehman, & Herron, 2000)에 따르면 부부관계는 유아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우선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의 정도로써 부모 생활뿐 만 아

니라 자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자녀의 성장 발달과 성격 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다(황성온, 2014). 부부갈등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녀에게 부모

의 갈등은 큰 스트레스 원이자 정서적 위협 요인으로 부부갈등에 노출되는 유아는 발달상의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즉 부부갈등은 아동 및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

화 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정란, 2004; 장미연, 최미경, 2015; 장진아, 신희천, 

2006; 정미경, 김영희, 2003; Davies & Cummings, 1994; Essex, Klein, Cho & Kraemer, 2003; 

Kitzmann, 2000; Kouros, Merrilees & Cummings, 2008; Martin & Clements, 2002), 5세 자녀를 둔 

부부의 적대적 관계는 자녀가 8세가 되었을 때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예측하였다(Katz & 

Gottman, 1993).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부부갈등이 가장 심하고 더불어 

결혼만족도도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elsky & Rovine, 1990). 그러나 결혼만족도 및 부

부갈등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아동과 청소년 자녀

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기 자녀 대상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유아 및 부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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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부관계와 자녀의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따른 중요 가족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주 양육자가 인지하는 곤란함 또는 부담감(Mulsow, 

Caldera, Pursley, & Reifman, 2002)을 의미한다.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

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유아간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ater-Deckard(1998)는 양육 스트레스는 실제 

양육행동 뿐 아니라 유아기 이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

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심리에 해당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유아가 여러 형태의 공격성을 

보이고(최혜리,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송

진영, 김규수, 2012; 이인학, 최성열, 송희원, 2013; 임선아, 임효진, 2015).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의 포괄적 개념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어머니는 많은 시간과 상황에서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고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다(정옥분, 2013). Webster-Stratton와 Herbert(1994)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아동의 행동문제를 설명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과 아동

의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거부적이고 민감하지 않은 양육행동이 아동의 불안/

우울 및 공격성 등의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고윤희, 김숙령, 2013; 김종훈, 성지

현, 2014; 김지현, 박경자, 2006; 박미진, 강지현, 2012; 신나나, 도현심, 최미경, 김미정, 2013; 장

영애, 이영자, 2011; Aunola & Nurmi, 2005; Barnett & Scaramella, 2013; Bornstein, Hahn, & 

Haynes, 2011), 자율적인 양육행동은 행동문제를 감소시키는(김종훈, 성지현, 2014; 임미지, 문혁

준, 2014; 임현주, 2016;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 2011; Bugental & Grusec, 2006; Calkins, Smith, 

Gill, & Johnson, 1998; Grusec, 2011)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유아 행동문제의 관련요인으로 부정적 부부관계와 양육스트레스는 유아 행동문제에 직접적 영

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갈등 등의 부정적 부부관계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행동, 자녀의 문제행

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이경님, 2004; 이민식, 오경자, 2000, Kishnakumar 

& Buehler, 2000; Kouros et al., 2008). 즉 부부간 갈등이 부모-자녀 관계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낮추고, 통제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촉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민하영, 2010; 민하영, 이영미, 2009; 연은모, 윤해옥, 최효

식, 2016; Asuquo & Maliki, 2007; Volling, Blandon, & Kolak, 2006). 또한 Abidin(1990, 1992)은 영유

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이는 강압적 훈육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기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공격성 행동과 관련되

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많은 선행연구들(김염춘, 장영애, 2013; 김종훈, 이지영, 성지현, 2013; 

김현령, 류수민, 2015; 이인학 등, 2013; 이희정, 2015; 임선아, 임효진, 2015)에서는 어머니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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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는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 같은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따라

서 부부관계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을 매개로 영유아의 문제행동이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는 일은 궁극적으로 긍정적 양육행동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아 행동문제의 관련변인으로서 부부관계와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은 서

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을 포함하는 부부관계의 질

은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된다. 먼저 부부관계와 양육스트레

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적 지

지의 자원으로 기능하면서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친

다(예남희, 민하영, 2010; Grych & Fincham, 1990; Grych, Seid, & Finchanm, 1992). 즉 결혼만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주고(김기현, 조복희, 2000; 박경자, 권연희, 2002), 부부갈

등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민하영, 2015; 서주현, 김진경, 

2012; 옥경희, 천희영, 2012; 이희정, 2014; 이희정, 2015). 다음으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국선민, 2008; 김미성, 전귀연, 2003)에 따르면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이 

애정적인 양육스타일을 보이며,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는 등 육아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반해 결혼만족도가 낮은 경우 자녀를 거부하거나 통제적인 양육스타

일로 자녀를 양육하였다. 또한 부부갈등이 증가할수록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부적절한 상호작용

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은모 등, 2016; 이민식, 오경자, 2000; 황성온, 2014; Floyd, 

Gilliom, & Costigan, 1998; Kaczynski, Lindahl, Malik & Laurenceau, 2006; Yu, Pettit, Lansford, 

Dodge & Bates, 2010).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련성에 대해 Abidin(1990)의 모형에 따르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긍정적 양육행동이 줄어들 수 있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양육과 자녀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적절하지 않은 양육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강은

진, 이예진, 이정림, 2016; 민하영, 이영미, 2009; 이인학 등, 2013; 임선아, 임효진, 2015; 장성오, 

김용미, 2011; Anthony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변인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어

머니가 인식하는 부정적 부부관계 및 양육스트레스가 유아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부정적 부부관계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를 밝히기 위해〔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경로를 연구모형과 비교하

기 위해서 직․간접 경로를 달리한 경쟁모형을〔그림 2〕와〔그림 3〕에서 제시하였다. 경쟁모형1

은 부정적 부부관계에서 유아행동문제로 가는 직접 효과를 제거한 모형이고, 경쟁모형2는 부정

적 부부관계에서 유아행동문제로 가는 직접 효과와 양육스트레스에서 유아행동문제로 가는 직

접 효과를 제거한 모형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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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연구모형 〔그림2〕경쟁모형1

〔그림3〕경쟁모형2

연구문제 1.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관계(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

행동 및 유아행동문제(불안우울, 공격행동)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부부관계(결혼만족도, 부부갈등)와 양육스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행동문제(불안우울, 공격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부부관계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2.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가? 

2-3. 부부관계는 유아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4. 양육스트레스는 유아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의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만 4세 유아와 어머니이다. 한국아

동패널은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였으며, 2008년부터 2020년까

지 매년 조사를 실시할 장기종단연구이다.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하

였으며, 전국을 6개 권역별(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로 나누어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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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연간 분만 건수로 비례 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2012년) 조사에 참여한 1,703명 

중 유아행동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986명의 만 4세 유아와 그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1) 부부관계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만족의 정도이다.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는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 중 문항수가 적어 실시가 용

이하고, 단일차원의 척도로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고된 바 있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Chung(2004)이 KMSS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RKMSS(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은 어머니가 응답한 결혼만족도로써,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9점

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하였다. 내적 합치

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다.

(2) 부부갈등

한국아동패널에서는 Markman, Stanley와 Blumberg(2001)의 부부갈등척도를 이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문항수가 적어 실시하가 용이하고, 이혼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척도로 보고된 바 있

다(Bradbury, Fincham, & Beach, 2000).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은 어머니가 응답한 부부갈등으로써,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8점~40점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다 

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양육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양육

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여 11개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1점~5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음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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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긍정적 양육행동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양육실제 척도는 Bornstein 등(1996)의 PSQ(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을 사용하였다. PSQ는 원래 긍정적 양육방식을 알아보는 문항 6개와 와 한계설정 

양육방식을 알아보는 문항 6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방식 문항만을 사

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

위는 6점~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임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다 

4) 유아행동문제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1.5-5: CBCL 1.5-5)는 

2009년도에 오경자와 김영아가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유아 행동 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preschool 1.5-5)를 표준화한 검사이다. CBCL 1.5-5는 총 99문항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니다’ 0점, ‘약간 혹은 때때로’ 1점, ‘매우 혹은 종종’ 2점 등 3점 평정척도로 평가한

다. 이 검사는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등 

7개 하위척도와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의 2개 요인점수, 총 문제행동척도 등 10개의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불안/우울과 공격행동 척도를 활용하였다. 불

안/우울과 공격행동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8, .81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도

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ɑ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전체 변인들의 평균과 표

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 변인들간의 구조 및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SEM)의 모형 적합도는 절대적 적합지수인 χ²(Chi-square), RMSEA, SRMR과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를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였고, 직․간접 효과는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홍세희, 2012).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변인들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수들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는 -.53~.68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2권 제6호

110  

<표 1>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N=986)

구분 1 2 3 4 5 6

 부부관계

   1. 결혼만족도 1.00

   2. 부부갈등    .68*** 1.00

   3. 양육스트레스    .33***    .39*** 1.00

   4. 긍정적 양육행동   -.30***   -.28*** -.53*** 1.00

 유아 행동문제

   5. 불안우울    .06*    .11*** .25***   -.15*** 1.00

   6. 공격행동    .14***    .21***    .31***   -.27*** .57*** 1.00

M 9.22 16.87 30.11 22.01 2.96 6.48

SD 3.03  6.23  7.18  3.21 2.18 4.94

*p < .05, ***p < .001.

2. 측정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추정가능성 확인절차(Kline, 2001)

에 따라 최대우도측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

정모형의 부합도를 측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로 사용한 부부관계와 유아행동문제 지

표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

고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TLI, CFI, SRMR을 통해 적합도를 

평가하였다(Hu & Bentler, 1999).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 = .000, TLI = 1.005, CFI =

1.000, SRMR = .017로 나타났으며, Hu & Bentler(1999)의 구조모형 적합도 권장지수에 근거해 

<표 2> 측정모형 부합도 지수

적합도 χ² df P TLI CFI SRMR RMSEA

측정모형 0.3 1 .000 1.004 1.000 .002 .000

〔그림 4〕측정모형의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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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t p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32  .67 .05 6.20 .000

부부갈등 1.00 1.02

유아행동문제
불안우울  .23  .56 .05 4.44 .000

공격행동 1.00 1.04

비교한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부합도와 요인분석 결

과는 <표 2> 및〔그림 4〕와 같다.

각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그림 4〕, 표준화 요인부하량(Standized Factor 

Loading)이 .5 이상(t > 1.965)으로 관측변수들의 수렴 타당도를 만족하였고, 잠재변수들간 상관은 

.20으로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표 3>과 같다.

3. 구조모형 분석

1) 연구모형과 경재모형의 적합성 분석

부부관계,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행동, 유아행동문제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

과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시한 경쟁모형들과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을 비고하면, 경쟁모형1과는 χ² 값의 차이는 7.33, df = 1의 차이를 보여주

었고, 경쟁모형2와는 χ² 값의 차이는 52.44, df = 2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자유도 값이 1차이가 날 

때, χ² 의 값이 3.84 이상 차이가 나면 유의한 모형으로 판정하므로(홍세희, 2012), 경쟁모형1과 

경쟁모형2 모두 연구모형과 유의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모형은 χ² = 37.23 (df = 6, p.000), TLI = .954, CFI = .982, SRMR =

.029, RMSEA = .073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기준치를 충족시켰다.

2) 최종모형 분석

부부관계, 양육스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와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5>와〔그림 5〕에 제시하였다. 첫

째, 부부관계는 유아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99, p < .01). 둘째, 

부부관계는 긍정적 양육행동(β = -.0929, p < .01)에,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행동문제(β = -.140,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지수

적합도 χ² df P TLI CFI SRMR RMSEA

연구모형 37.23 6 .000 .954 .982 .029 .073

경쟁모형1 44.56 7 .000 .953 .978 .034 .074

경쟁모형2 89.67 8 .000 .910 .952 .06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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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t p

부부관계 → 긍정적 양육행동   -.048   -.092    .015   -3.117 .002

양육스트레스 → 긍정적 양육행동   -.223   -.499    .013  -17.036 .000

부부관계 → 유아행동문제    .073    .099    .026    2.753 .006

양육스트레스 → 유아행동문제    .146    .231    .025    5.753 .000

긍정적 양육행동 → 유아행동문제   -.198   -.140    .054   -3.647 .000

[그림 5] 최종모형의 표준화계수 추정결과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긍정적 양육

행동을 덜 보이고, 불안/우울 및 공격성의 유아행동문제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31, p < .001). 넷째, 

양육 스트레스는 긍정적 양육행동(β = -.092, p < .01)에,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행동문제(β =

-.140,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긍정적 양육

행동을 덜 보이고, 불안/우울 및 공격성의 유아행동문제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

머니가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양육스트레스가 클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이 줄어들고, 

부정적 부부관계와 양육스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행동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부부관계와 양육 스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는 <표 6>과 같다. 부부관계와 양육 스트레스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유아행동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고자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검증한 결과

는 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변인간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정적 부부관계는 긍

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고, 이는 유아의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부관계→

긍정적양육행동→유아 문제행동). 둘째, 양육스트레스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고, 이는 유

아의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육스트레스→긍정적 양육행동→유아 문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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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 효과 분해표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부관계 → 긍정적 양육행동 -.092**       -    -.092**

양육 스트레스 → 긍정적 양육행동    -.499***       -    -.499***

부부관계 → 유아행동문제     .099** .013**     .112**

양육스트레스 → 유아행동문제     .231***     .070***     .301***

긍정적 양육행동 → 유아행동문제    -.140***       -    -.140***

**p < .01, ***p < .001.

마지막으로 내생변인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보면, 부부관

계와 양육 스트레스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29.5% 설명하였고, 부부관계와 양육스트레스 및 긍정

적 양육행동은 유아 행동문제를 14.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에 주목하여 결혼만족도와 부

부갈등을 포함하는 부부관계,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

치는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부정적 부부관계,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는 부부갈등 등의 부

정적 부부관계가 유아(윤혜미, 최문정, 2006) 및 아동 청소년(김정란, 2004; 장미연, 최미경, 2015; 

장진아, 신희천, 2006; 정미경, 김영희, 2003; Essex et al., 2003; Kitzmann, 2000; Kouros et al., 

2008; Martin & Clements, 2002)의 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유아기는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부모의 전적인 보살핌과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관계 

형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정적 부부관계는 

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행동문제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유아

기와 초기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부부갈등이 가장 심하고 더불어 결혼만족도도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elsky & Rovine, 1990). 따라서 유아 행동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결혼 

초기의 부부관계와 부부갈등에 관심을 가지고 결혼 초기 부모들을 위한 갈등해결방법 및 부부

갈등이 유아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관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유

의하였다. 이는 부부갈등 등의 부정적 부부관계가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낮추고, 통

제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촉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의 행동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민하영, 2010; 민하영, 이영미, 2009; 연은모 등, 2016; Asuquo & Maliki, 2007; 

Cui & Conger, 2008; Volling et al., 200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부부영역에서 발생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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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기분이 부모자녀영역으로 파급된다(Erel & Buman, 1995)는 파급가설(spillover hypothesis)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부부간 갈등과 만족 여부는 유아에게 불안이나 죄책감, 공격성을 유발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방식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가 유아의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송진영, 김규수, 2012; 이인

학 등, 2013; 임선아, 임효진, 2015; 최혜리, 201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자녀간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침으

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유의하였

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 같은 양육행동이 유아의 행

동문제를 야기함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양육행동, 아동의 행동문제간 관련성

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염춘, 장영애, 2013; 김종훈 등, 2013; 김현령, 류수민, 2015; 이인학 등, 

2013; 이희정, 2015; 임선아, 임효진, 201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

이 느낄수록 자녀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게 되고 통제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임으

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불안/우울 및 공격행동 등의 행동문제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은 부정적 부부관계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행동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매개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유아의 정서적 불안과 어려움, 공격행동 표출 등의 정서 행동문제를 예측하는데 중요

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수용적임과 동시에 유아

의 사고와 행동에 자율과 통제를 부여하는 조화로운 양육행동이 유아의 긍정적인 행동에 기여

를 하고, 이는 유아의 행동문제와 사회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기 정

신건강문제는 부모라는 생태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유아기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기에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적절한 환경적 자극을 제공하여 유

아의 발달과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부부 갈등이 적고 결혼만족도가 높아질 때,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줄 때 긍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부갈등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패

널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부정적 부부관계 중 부부갈등에서 다양한 하위 구인을 살펴보지 못

했다. 부부갈등은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의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는 정교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부부갈등의 특성이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행동문

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에서 2012년에 수집한 만 

4세 유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적 부부관계,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행동문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가 아동기를 포함하게 되면 후속연구에

서는 유아 및 아동기를 거치면서 종단적으로 부모 및 가족관계 변인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

을 미치는 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115

및 가족관계 변인이 유아 및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반화하고 부모교육 시기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우선 행동문제에 초점을 맞

춘 기존의 연구들은 아동기에 초점을 두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유아들이 가정을 떠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어린 시기인 유아기의 행동문제에 초점

을 맞추어 유아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아동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 관련 변인에만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요인들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아버지보다 자녀양육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많은 어머니의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과 양육관련 스트레스 및 행동이 유아의 행동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유아의 행동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부갈등을 줄이고 어머니의 결혼만족

도를 높이며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대상으로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내용 구성에 대

한 함의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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